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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밑의소년

대청마루를통해가을의 맑은공기가방으로

스며들었다. 열린문틈으로어린아이들의목소리

가 흘러나왔다. 일제히합창하는소년들의소리

가산뜻한바람을타고음악이되어춤을추었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아이들의소리를따라훈장의엄한목소리가주

위를휘어감았다.

“예끼, 이놈들. 열심히들못하겠냐?”

단상을내리치는담뱃대끝으로아이들의눈이

쏠렸다.

“하늘천, 따지…….”

갑자기조용하던주위에무슨소리가들렸다.

아이들은일제히일어나문밖으로나갔다. 소년들

의 눈에는맑은가을하늘과곱게익은감나무만

이눈에띄었다.

“야. 너분명그소리들었지?”

“그래, 분명히들었어. 그런데…….”

아이들은근원지없는소리에의아해하며다시

방으로되돌아갔다.

“자. 딴데신경쓰지말고, 독서삼매라고했느

니라. 무릇책에빠지면잡념이없고아무소리도

듣지못한다했으니책읽기에전념하여라.”

“예.”

서당아이들은약속이라도한듯똑같이대답했

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어디선가아까의그 소리가또 들렸다. 서당의

웅성거림은심해졌고쉽게진정될것 같지않았

다.

훈장은자리에서일어나문밖으로나갔다. 주위

에는개미한마리보이지않았다.

‘아니? 도대체어디에서나는소리지?’

고개를갸웃거리던훈장은갑자기몸을숙여대

청마루밑을내려다보았다.

서당아이들이종종숨어낮잠을자던곳이었

다.

“게누구냐? 넌도대체누구야? 사람이면신원을

밝히고귀신이면물러가라.”

훈장은어두운곳에서눈을반짝이는어린소년

을보고당황해서소리쳤다.

방안에서글을읽던소년들이구경거리를기다

렸다는듯순식간에몰려나왔다.

마루밑에서허름한옷을입은소년이기어나

왔다. 소년의모습은먼지와거미줄로뒤범벅이

되어거지꼴이었다.

“훈장어……르신, 죽을죄를……졌습니다. 그

냥저도글을배우고싶어서. 그래서몰래.”

더듬거리는소년은두려움에가득찬 듯 시선

둘 곳을몰라바닥만을뚫어지게바라보았다. 마

루 밑에서기어나온소년의얼굴은부끄러움에

귀밑까지새빨갛게달아올라있었다. 꼭홍당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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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한국발명진흥회특허관리지원팀장
왕연중記

“어라? 저녀석은?”

먼지투성이소년을알아보는목소리가서당아

이들의틈을비집고흘러나왔다.

“그래맞아! 저녀석은관기해명의자식놈아

냐.”

또 다른목소리가고개를숙이고있는소년을

향해날아들었다.

“뭐? 관기의아들이주제도모르고글을배우려

한다고?”

서당아이들이비아냥거리는소리가소년의귓

전을맴돌았다.

“조용히하지못하겠느냐.”

아이들은일제히입을다물었고서당에는무거

운침묵이흘렀다.

“가거라. 이곳은네가올곳이못되느니라. 다

음부턴이런불상사가없도록하거라. 이런일이

다시있을시에는내 심히시비를가릴것이니라.

그리고네녀석들은하던글공부마저하거라.”

훈장의눈치를보던서당아이들은하나둘 누

더기소년에게눈을흘기며들어갔다.

곧이어훈장이싸늘한눈초리에두어번의헛기

침을한후방으로들어갔다.

방문이세차게닫혔다.

혼자마당에남겨진소년은흙먼지를털어내며

무거운발걸음을옮겼다.

허름하고낡은옷을걸치고아쉬운듯 서당을

바라보던이소년이바로후에측우기를발명하는

장영실이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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